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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물은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동에 있다. 1909년에 설립한 동양척식

주식회사 나주시 영산포 출장소 사무실 건물 중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 만든 

창고전용 건물이다. 

1. 위치 및 지형1)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 건물은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동 306-13(주면

2길 28)에 있다. 이 건물이 위치한 나주 궁삼면(영산․세지․ 왕곡) 일대는 일제 

강점기 당시 고종의 후궁인 엄귀인이 거처하던 경선궁(慶善宮)의 속지였다. 

본 건물이 있는 나주시 영산동은 과거 영산포라고 불리던 곳으로 바닷

길로 연결된 당시 큰 포구였다. 일제가 나주와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

물을 수탈해 가려고 목포, 군산과 함께 전략적으로 개발했던 지역으로 각종 

금융기관, 관공서, 기타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이었다. 나주 영산포 선창가 

인근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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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의 배치 및 현황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 건물은 일제 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가 

1920년대 목포로 사무실이 옮겨지기 전까지 문서를 보관하던 창고전용 조적

조 건물이다. 현재는 문서를 보관하던 지상 1층의 붉은 벽돌집인 문서고와 숙

직실만 남아있다.

건물은 대지면적 744㎡ 연면적 64㎡ 건축면적 42.98㎡ 지상 1층 연와

조 건물로 붉은 벽돌로 마감한 조적조 외벽은 원모습이 잘 남아있다. 당시 문

서를 보관했던 지상 1층의 조적조 건물이지만 외관상 2층 건물로 보인다. 건

물의 형태는 단순한 장방형 평면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주 출입구는 남쪽에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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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적 특성

본 건물은 일제 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 만든 

창고전용 건물이다. 주 구조는 붉은 벽돌 연와조이다. 건물 지붕은 일식 시멘

트기와 지붕으로 맞배지붕 형태이다. 붉은 벽돌 외형이 시각적으로 두드러진

다. 현재 건물 주변의 정원을 활용해 찻집 겸 레스토랑 등 상업 시설로 사용

하고 있다. 

현재 건물의 보존상태가 매우 좋고 외관의 변화는 없는 상태이다. 과거 

조사자 기록에 의하면 1979년 내부 천장 보수, 1992년 아스팔트 싱글로 지붕

개량을 했다고 한다. 과거 원형 외관의 변화는 없고 내부 창문 1개소를 새로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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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혁

1910년 7월, 일제는 고종의 후궁인 엄귀인이 거처하던 경선궁의 속지였

던 나주 궁삼면(영산․세지․ 왕곡) 일대를 강제로 매수 후 일제는 궁삼면 토지

를 관리하기 위해 동양척식회사 사무소를 이곳 나주 영산동에 개설하였다. 본 

건물은 그 당시 개설된 영산포 출장소 사무실 건물로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 

만든 건물이다. 현재는 문서고와 숙직실만 남아있다.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이 1916년 1층 건물로 기재되어 있다. 이 건물

은 동양척식주식회사가 1920년대 목포로 사무실이 옮겨질 때까지 사용되었으

며, 현재는 문서를 보관하던 지상 1층의 붉은 벽돌집인 문서고와 숙직실만 남

아있다. 1946년 반정식에게 소유권 이전 후 현재까지 소유 중인 상태이다. 지

금은 개인이 매입 후 벽돌의 문서고를 중심으로 주변의 정원을 활용해 찻집 

겸 레스토랑인 영산나루 건물로 쓰이고 있다.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이 

1916년 1층 건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 미등기상태이다.

5. 활용방안

1920년 이전에 지어진 문서고 및 창도 용도로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붉은 벽돌 건물이다. 건물 외형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는 흔치 않은 사례로 

보존 가치가 높은 건물이다. 지역 사회의 여러 활동 장소로 활용하거나 사회

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건물이다. 

 

나주 영산포는 다수의 관광지 영산포, 영산강 황포돛배 체험, 일본인 지

주가옥 등이 존재하는 만큼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다. 나주 영산포 근대화 거

리와 관련된 각종 안내 시설 혹은 동양척식회사 관련 시설물이라는 역사성을 

살려 이와 연계된 프로그램 및 역사 교육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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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개요서

문화재명 동양척식주식회사�문서고

문화재지정별 비지정

소재지 전라남도�나주시�영산동� 306-13(주면2길� 28)

연면적 대지면적�744�㎡,�연면적� 64�㎡,�건축면적� 32�㎡�

건물�수량 1동� /�지상� 2층

분류 업무시설

주요�구조 조적조

주용도 업무시설

주요외장재 조적조

지붕재 시멘트�기와

창호 목재� /�유리

건립연도 1920년대

활용방안 체험공간으로�운영�


